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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아트센터,� 2025년�신규�도슨트� 15명�선발
…�전시�해설�전문성�강화�기대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23기 신규 도슨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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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명 교육 지원, 15명 최종 선발 

▶ 선발 도슨트는 심화교육을 거쳐 7월 전시해설 참여 

▶ 매년 8천 여명 전시해설 신청, 참여… 백남준의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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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2025년 23기 도슨트(전시 해설사)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15명의 신규 도슨트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23기 도슨트 양성‧선발교육은 85명의 지원자 중 지역과 나이 등을 고려한 66명의 교육생을 선

발, 총 4강 15시간의 몰입교육을 거쳐 최종 시연자 33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백남준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한 보고서 제출과 전시 스크립트 작성 등 과제 제출과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었다. 시연 대상자들은 이틀 동안 전시 해설 시연으로 최종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특히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활동 중인 도슨트 4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도슨트로서의 

기본 자세와 관람객과의 소통 능력(태도와 전달력), 그리고 도슨트로서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최종 선발자들은 수료식 이후 발성법 일대일 코칭과 스크립트 재

작성 등의 심화 교육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시 《전지적 백남준 시점》 해설로 본격적인 도슨

트 전시 해설을 시작한다. 

백남준아트센터의 도슨트 양성교육은 전문성과 관람객과의 소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2011년 이후 도슨트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 운영과 도슨트 전

시 해설을 운영 중이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신규 도슨트 선발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전문적인 전시 해설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슨트 활동이 백남준의 예술과 관람객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남준아트센터는 미디어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의 예술정신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

시와 교육, 소장품 연구와 보존 등을 통해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담론을 이끌고 있다. 


